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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김선동

보도자료

배포일시 2018.10.15(월), 즉시
담당자

서준하 비서관
(010-9085-7121)

문  의 784-8971~3 박필동 보좌관

과징금 감경, 전관예우･전관로비 의혹
-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33건, 931억원 감경 성공

- 공정위 출신 김모 팀장 채용이후, 과징금 감경 성공률 높아져 전관의혹(0건 → 5건)

- 과징금 감경에 전관예우･전관로비 방지책 마련 주문

□ 공정위의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경감제도에 공정위 퇴직직원의 전관예우나 
전관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.

□ 국회 정무위 김선동 의원(서울 도봉을, 자유한국당)은 공정위(위원장 김상조)로
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, 공정위 출신이 유명로펌에 취직한 다음해에 
유명로펌이 대리한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경감 사건의 성공률이 갑작스럽게 
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

◦ 2014년 7월에 공정위 출신 김모 팀장은 유명로펌인 법무법인 A에 취직하였다. 
2012년부터 김모 팀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법무법인 A는 공정위의 이이신청에 
따른 과징금 감경 성공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.

◦ 김모 팀장이 취직한 그 다음해인 2015년 법무법인 A는 5건, 81억원의 과징금 
감경(감경률 55.1%)에 성공하였다. 2016년부터 법무법인 A는 이의신청에 따른 
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없다. 전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하는 
대목이다.

 - 또한 업계에서 김모 팀장을 애니콜 팀장으로 부른다. 자신의 인맥 등을 활용하여 
조사 정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무혐의나 과징금을 낮게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처리를 
잘 한다고 정평이 나 있다. 전관예우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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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특히, 김모 팀장이 공정위에서 퇴직할 때와 법무법인 A에 취업할 당시, 공정위가 
의도적으로 봐주기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.

 - 당시 부이사관인 김모 팀장은 2013년 파견기관에서 약 226만원의 금품 등을 
수수하여 감찰에 적발되어 공정위로 전출되어 대기발령을 받았다. 파견기관에서 
‘비위사실 통보서’가 공정위에 도착하기 전에 아무런 징계 없이 2014년 2월에 
퇴직을 하였다.

 - 김모 팀장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한다. 취업제한 대상자가 
취업제한 기업에 취직할 때는 공정위의 ‘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’
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이 필수적이다.

 - 김모 팀장이 법무법인 A에 취업을 위해 공정위가 발급한‘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
대한 검토의견서’에 따르면, 취업예정업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, 법 위반 사건을 
수임･대리하는 취업예정업체에 취업하더라도 전 소속기관이 공정위에 직･간접적인 
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.

 - 비위 사실로 전출 온 공무원이 징계도 받지 않고 퇴직하고, 비위 사실을 통보 
받았음에도 불구하고 ‘취업에 문제없다’는 공정위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
검토의견서는 너무나 허술하고 일방적으로 봐주기, 편들기라는 의혹이 든다.

□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현황을 보면, 총 33건
으로 원심결 과징금은 2,080억원, 재결 과징금은 1,149억원으로 감경된 
과징금은 932억원으로 감경률은 44.8%로 나타났다.

◦ 연도별로는 2012년에 1건, 2013년에 2건, 2014년에 7건, 2015년에 15건, 2016년
에 3건, 2017년에 1건, 올해도 4건이나 있었다.

◦ 법무법인 등 대리인별로 보면, 법무법인 A가 5건으로 성공건수가 제일 많았고, 
감경금액은 81억원으로 감경률은 55.1%를 보였다. 

◦ 감경금액별로 보면, 허위자료로 과징금을 깎은 성신양회를 제외하면, 법무법인 B가 
가장 높다. 법무법인 B가 단독으로 대리한 사건의 경우, 171억원의 과징금을 감경 
받았고, 감경률은 56.7%이다.

□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의 경우, 성신양회 사건처럼 공정위에서 먼저 제안하는 
경우도 있기에 과징금을 감경해주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, 명확한 
근거도 없이 해줬다는 의혹이 많다. 즉 유착관계와 전관예우 의혹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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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은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, 사기
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
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.

◦ 최근 10년간 공정위 퇴직자의 로펌에 대한 취업심사 4건으로, 이는 취업심사를 
받는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만 해당한다.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5급 이하 직원들은 
취업심사 없이 재취업을 할 수 있다.

◦ 로펌뿐만 아니라 공정위 퇴직직원은 민간기업에도 손쉽게 취직한다. 이처럼 퇴직
공무원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허술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
의견서 제출이다. 

 - 공정위 퇴직 직원이  퇴직 직전에 핵심 총괄과장직을 맡았는데도 공정위에선 
“이 과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”는 취업 확인서를 써주는 
수준이다. 형식적인 검토보고서다.

□ 김선동 의원은 “공정위의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현황에 전관예우나 
로비가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.”면서 “형식적인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
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이 문제다”라고 원인을 지적하였다.

◦ 또한, 김의원은 “과징금 감경에 전관예우･전관로비 방지책 마련을 해야 
한다”고 제도개선을 강조하며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에 대한 감사원 
감사를 주장하였다.

<4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로펌에 대한 취업심사 현황>

연번 성명 직급
취업 전 직위

소속
퇴직일

취업
(예정)일

취업 로펌
(직함 등)

1 김ㅇㅇ 4급
OECD한국센터
경쟁정책본부

2013.02.04 2013.3.
김장법률사무소

(위원)

2 김ㅇㅇ 3급
공정거래
위원회

2014.2.4. 2014.7.28.
법무법인 태평양
(공정거래1팀장)

3 전ㅇㅇ 4급 정보화담당관 2015.3.23. 2015.7.1.
법무법인 광장
(전문위원)

4 박ㅇㅇ 4급
창조행정법무담당

관
2017.1.26. 2017.4.1.

법무법인 광장
(전문위원)

* 취업신청 당시의 현황이며, 현재의 재직상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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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현황(2012~2018.9.30.)> (단위 : 천원, 개)

연도 건수 원심결 과징금 합계 재결 과징금 합계 감경 금액 합계 감경률 비고

2012년 1 28,442,000 19,909,000 8,533,000 30.0% 　

2013년 2 189,000 66,000 123,000 65.1% 　

2014년 7 46,737,000 19,022,000 27,715,000 59.3% 　

2015년 15 85,001,000 50,993,000 34,008,000 40.0% 　

2016년 3 43,911,000 21,980,000 21,931,000 49.9% 　

2017년 1 560,000 549,000 11,000 2.0% 　

2018년 4 3,226,000 2,359,000 867,000 26.9% 　

합계 33 208,066,000 114,878,000 93,188,000 44.8% 　

▲ 공정위 제출자료, 김선동의원실 재정리

<대리인별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현황(2012~2018.9.30.)> (단위 : 천원, 개)

대리인 건수 원심결
과징금 합계

재결 과징금
합계

감경 금액
합계 감경률 비고

법무법인 A 5 14,698,000 6,594,000 8,104,000 55.1% 　

법무법인 B 4 30,238,000 13,101,000 17,137,000 56.7% 　

법무법인 B+C 1 31,502,000 16,552,000 14,950,000 47.5% 공동 대리

법무법인 D 2 189,000 66,000 123,000 65.1% 　

법무법인 E 1 132,000 37,000 95,000 72.0% 　

F 1 43,656,000 21,828,000 21,828,000 50.0% 　

법무법인 G 1 803,000 200,000 603,000 75.1% 　

법무법인 H 1 28,442,000 19,909,000 8,533,000 30.0% 　

법무법인 I 1 2748000 1357000 1391000 50.6% 　

기타 16 55,658,000 35,234,000 20,424,000 36.7%
대리인이없거나
개인변호사가
대리한사건

합계 33 208,066,000 114,878,000 93,188,000 44.8% 　

<법무법인 A가 대리한 이의신청에 따른 공정위 과징금 감경 현황>(단위 : 천원)

대표조치일 기업명 원심결 과징금 재결 과징금 경감 과징금 경감률

20151204 □◈건설㈜ 6,944,000 2,847,000 4,097,000 59.0%

20150605 ㈜▲●건설 1,629,000 844,000 785,000 48.2%

20150513 ㈜▲●건설 2,664,000 1,165,000 1,499,000 56.3%

20150506 ㈜▲●건설 1,171,000 585,000 586,000 50.0%

20150506 ㈜▲●건설 2,290,000 1,153,000 1,137,000 49.7%

합계 14,698,000 6,594,000 8,104,000 55.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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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공정위, 김모 팀장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中 발췌>


